혼미노시

미노 지방에서는 손으로 뜨기와 기계로 뜨기 등으로 다양한 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품질이 가장 좋은 종이가 혼미노시로서 가볍고, 내구성이 좋고, 매끈하며 불순물이 없는 외관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혼미노시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기후현의 혼미노시, 시마네현의 세키슈반시, 사이타마현의 호소카와시, 이 세 종류의 와시 제법이 추가되었습니다.

혼미노시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재료는 이바라키현에서 생산한 다이고 나스코조뿐일 것
2. 아래의 전통적인 기법과 도구로 제조되어 있을 것
· 식물을 태운 재 또는 소다회와 함께 닥나무 속껍질을 삶는다
· 화학 표백제나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 수작업 또는 전용 기계로 인피 섬유를 두들겨 풀어헤친다
· 섬유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분산제로서 닥풀을 사용한다
· ‘가기쓰케’ 또는 ‘소기쓰케’ 기법으로 만든 다케스를 사용한다 
· 튼튼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 다케스를 흔드는 ‘나가시즈키’ 기법을 사용한다
3. 혼미노시 특유의 색, 윤기, 질감을 갖추고 있을 것

또한 혼미노시는 미노 지방에서 혼미노시보존회 회원이 만든 것이고, 모든 재료는 추적 가능하며 재료와 제법이 환경과 장인의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미노시는 원재료의 생산을 뒷받침하고 전통적인 도구와 장인의 기술을 오래도록 남김으로써 몇 세대에 걸쳐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미노 지방의 역사에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혼미노시는 그 지속 가능한 제조를 통해 이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에 공헌해왔습니다.  
